
교회당 전면개방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지요? 교회당 제한적 개방에서 조금씩 늘려가던 중 드디어 금주부

터 교회당 전면개방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 좌석표, QR코드, 온도측정, 인원

제한, 현장참석 등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의무 혹은 선택사

이에서 고민하다가 일단 6월말까지 예배당안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아시다

시피 변종바이러스, 백신미접종, 노약자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예방지침을 권유하기 때문

입니다. 사업장의 직원들과 공항,병원 등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

만 상황을 지켜보며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당 전면개방, 단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친

분에 한합니다.  

 

예배 및 집회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현장과 온라인 모두 열어두고 새

로운 일상에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한어권 주일예배와 새벽기도, 한어 및 영어 중고등부, 

영어권 주일예배 모두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도 계속됩니다. 금요찬양기도회

는 8월 첫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교회사 산책이나 금요찬양교실은 일단 7월말로 마

감을 하고 다시 의논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7월 11일 주일부터 2부

예배 시간에 맞춰 운행할 예정입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가 의무입니다. 백신미접종자인 

영아,유치,초등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되 빠르면 8월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

다.  

 

몇 달 동안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코비드 상황에 차차 적응해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상에서도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

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일을 꾸준히 해

왔더군요. 헤브론 성도들께서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

을거예요. 49개 순모임은 7월 한달 동안 잠시 쉬며 숨을 돌리려고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

고 힘찬 8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의 따뜻한 목자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아버

지 주일을 맞이하며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

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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